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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거리에서 사채 전단지가 사라진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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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박세웅 기자 = 지난 29일 밤 10시. 유흥가가 밀집한 청주시 하복대 지역. 시끄러운 음악소리와 함께 오가는 취

객 사이로 달라진 풍경이 눈에 확 들어왔다.

 평소 같으면 명함 크기의 사채 전단지로 도로 바닥이 도배됐던 거리가 깨끗해진 것이다. 성안일과 충북대 정문 앞, 금천동 광장

도 마찬가지로 말끔해졌다. 

 기자가 2시간여 동안 청주시내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전단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돌아다녔지만 어디에서도 '급전

필요한 분 연락바람' '전화하면 즉시 대출 가능' '신용불량자도 대출 OK' 등 문구로 사채를 권유하는 전단지는 찾아볼 수 없었

다.

 낮에도 마찬가지로 청주지역 대학가나 주택가 골목길 곳곳에 어지럽게 널려있거나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에 꽂혀 있던 '사채

사용을 권유하는' 전단지가 사라졌다.

 하복대 지역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전모(43)씨는 기자에게 "불과 4월 초순까지 건물 계단을 비롯해 가게 입구, 도로 등 무차

별적으로 살포되던 명함 크기의 사채 전단지가 어느 순간 사라졌다"며 그 이유를 묻기도 했다.

 모충동에 거주하는 이모(53·여)씨는 "낮에 가게 앞에 앉아있으면 오토바이를 탄 사람들이 사채와 관련된 명함을 연신 배포하

는 장면을 수없이 봤는데 요즘은 눈에 띄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처럼 사채 전단지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은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 덕분이다.

 정부는 고리사채 등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한 뒤 지난 4월18일부터 특별단

속을 실시하고 있다.

 충북경찰청도 전담팀을 편성해 악덕 고리사채, 조직폭력배가 개입하거나 폭행·협박이 수반된 불법채권 추심 행위 등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해 단속을 벌여 최근까지 185명을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구속했다.

 이 중 미등록대부업자는 114명, 이자율제한 위반 23명, 불법채권추심 35명, 유사수신행위 등 기타 13명 등이다.

 실제 청주청남경찰서는 최근 육거리 시장에서 채소 노점상을 하는 상인을 상대로 연 500%의 이자를 받은 유모(51)씨를 대부

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유씨는 2010년 12월20일부터 지난 3월 초순까지 육거리시장 내 김모(70)씨 등 노점상 4명에게 1500만원을 빌려준 뒤 이자

로만 5000만원을 받는 등 연 60%∼512%의 이자를 갈취한 혐의다.

 유씨는 또 김씨 등에게 "딸과 마누라를 넘기라"며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고령인 피해자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채소를 팔아도 원금을 갚지 못하자 자살까지 생각한 것으로 밝혔다.

 경찰은 일단 악덕 사채업자 근절을 위해 이번달 31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이고 성과를 평가한 뒤 각 경찰서별로 2차단속에 돌입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 등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불법 사채업자를 뿌리뽑기 위해 전 경찰력을 동원하고 있

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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